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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기도 하던 중 

‘성자와 1분 1초 함께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회개하며 더 온전해지길 간구하던 중 

성자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 성자의 말씀 *

받아 적어라. 

(자신이 없어요. 제가 성자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감사하지만 두렵습니다.)

내가 함께하니 적어라.

선생의 조건으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선생을 알고 믿고 시인함이 

너에게 조건이 되어 

내가 너에게 왔다.

내가 깨닫게 하는 말씀을 줄 테니 

잘 받아쓰자.

성자 분체, 본체의 인봉을 푸는 말씀을 듣고

너는 어떠했느냐.

(너무 신선하고 놀라웠어요. 

두루뭉술하고 희미했던 것이

또렷하고 확실한 형태를 찾은 느낌이었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의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 

더 깨달아졌어요.)

그래. 

그렇게 쪼개는 말씀으로 너희에게 

분체, 본체의 인봉을 풀어 준 핵심 이유는 

‘성약의 독립’때문이었다.

분체, 본체의 쪼갬이 아닌 

‘독립’을 선포하기 위해

이 인봉의 말씀을 풀어 준 것을 

진정 깨달아야 한다.

그가 너희에게 분체더냐.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진정 깨달아라.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생을 품고 행하는 너희를 

선생의 분체라고 한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나 성자를 담을 수 없고

너희 선생을 통해 나타난 

나 성자를 품고 담을 수 있다.

너희는 직접 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다 말함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네가 아까 말한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의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는 그러한 때 

나를 직접 만나는 때

지금이 인류가 진정 소망하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때임을 알아라.

너희는 나를 직접 보고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느냐.

나 성자가 왔다.

그런데 이제 그 육으로 있을 시간도 머지않았다.



이제 서산에 해가 기울어지고 있다 하지 않았느냐.

이때가 너희를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의 때임을 진정 알고 재촉하여라.

나 떠나고 나서 그때 나를 찾을 것이냐.

그때는 희미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헤매고 넘어지고

나를 어찌 찾아오겠느냐.

지금이 가장 좋은 때 

나와 사랑하기에 가장 값진 때이니

부지런히 사랑 단장하며 

내 육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된다.

내가 사랑하여 왔다.

‘선생의 육’이 있음이 내가 너희에게 보인 

‘최고 극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느냐.

그는 나와 일체 된 혼체로 

그의 육과 영은 나의 것이며

그의 육과 영을 내가 쓴다.

그가 그렇다면 너희와 같은 분체이겠느냐. 

내 본체이겠느냐. 

진정 깨달아라.

사랑해서 다시 왔고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날이 

길면 100년이다.

내 육의 귀함을 알아야 돼. 

신랑으로 너희 앞에 왔다.

7000년 기간 중 딱 한 번 

내가 육으로 마음껏 

너희 앞에 나타나 보이며 

신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지금 맞지 못하면 못 맞는다.

나중에 후회하며 눈물만 흘릴 것이냐.

내 육이 살아 있을 때

미련 없이 사랑하자. 



후회는 후에 하는 것이라고 했다.

후에 깨닫고 우는 신부가 되지 말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 

부지런히 나와 만나자. 

사랑하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다.

천국이 무엇이냐.

나 성자가 아니냐. 

곧 내 본체가 되는 분체가 아니냐.

성경의 모든 예언과 깨달음은 

오늘날 내 육을 맞이하기 위한 말씀이다.

내가 그를 통해 왔음을 확인하고 싶으냐. 

의심이 되느냐.

그리하여 내가 인장으로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것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증표이다.

암행어사에게 마패가 증표이듯

메시아에게는 말씀이 증표이다.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

잘 분별하여라.

그 말씀이 인장이라면 

그 말씀을 담아 낼 수 있는 

그의 삶이 인주이다.

인장을 모방해서 

비슷하게 만든다고 하나

그 모방한 자에게는 

찍을 수 있는 인주가 없다. 

명심해라.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내 육의 삶을 보아라.

진정 육으로 보이니 

같은 육으로 보이느냐.

그의 혼체가 나와 동일하니 

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너희 안에 

모든 인성과 들보를 빼내야만 

나를 온전히 볼 수 있다. 

밝히 볼 수 있다.

나를 알아라. 

내가 왔다. 

어서 나에게 달려오너라.

내가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랑으로 다시 왔다.

그런데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달려오는 자가 많지 않구나.

내가 슬프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떠나야 될 때가 다 되어 가니 

미련도 없이 사랑만 주고 가련다.

깨달아 보는 자는 맞이할 것이요 

모르는 자는 모를 것이다.

진정 사랑한다. 

사랑

이제 이룰 수 있는 때가 머지않아 끝나는데

너는 후회 없느냐. 

사랑. 사랑.

창세기 때의 창조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고 있다.

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주며 창조한다.

이제 끝매듭이다. 

끝매듭은 같이 해야 완성된다.

내가 왔음을 진정 알고 

사랑으로 나아오너라.

사랑한다. 

안녕. 


